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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녹색사업에 20조원 투자
태양전지 차세대 조명서 총 매출 10% … 온실가스도 약 40% 감축

LG그룹이 2020년까지 20조원을 들여 태양전지, 차세대 조명 등 녹색사업에서 총 매출의 10%를 내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40%, 물 사용량은 30%를 줄이고 그룹의 본부인 LG트윈타워의 조명을 모두

LED(Light Emitting Diode)로 교체해 건물의 전력 사용량도 45% 감축하기로 했다.

LG그룹은 최근 녹색 경영전략인 <그린 2020>을 마련하고, 최근 구본무 회장 주재로 최고 경영진들이 참

석하는 사장단 협의회에서 관련 계획을 확정했다고 4월11일 발표했다.

LG는 그린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발굴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10조원, 제조공정의 그린화와 그린 신사

업 설비구축 등 설비투자에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계열사별로는 LG전자가 태양전지 및 차세대 조명, 종합 공조,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관련사업을,

LG화학이 태양전지 및 LED 소재사업과 전기자동차(EV)용 전지, 스마트그리드(Smart Grid)용 전력저장 전지

개발 등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기존 제품들도 TV는 LED모듈과 저전력 LCD모듈의 채용을, 냉장고는 고효율 리니어 컴프레서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지열을 사용하는 냉난방 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는 AM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전자종이 등 저전력 디스플레이 신제품을 확대해나가고

LG화학은 저에너지 소비제품으로의 구조전환을 그린 신제품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와 함께 생산량 원단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일정 단위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은 2009년보다 40% 감축된다.

목표달성을 위해 LG전자는 폐열 회수시스템 등 신 재생 에너지 사용량을 늘리고 LG디스플레이는 2009년

구미 6공장에 설치해 연간 55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되는 세계 최대 LCD(Liquid Crystal Display)

제조시설 육불화황 (SF6) 감축설비를 다른 공장에도 설치할 방침이다.

LG화학도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기 위해 신제조공법과 공정혁신 투자를 진행

하기로 했다.

그룹의 상징인 여의도 LG트윈타워도 하반기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기존 형광등 조명을 모두 LED 조명으

로 대체해 전력 소비량을 45% 줄일 계획이다.

또한 전 사업장의 공정별 물 사용량 계량화 및 최적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물 사용량도 2020년까지 30%

감축하기로 했다.

구본무 회장은 “단순히 외부규제나 법규에 대응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LG가 주도하는 그린경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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